
<2012년 3월 3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이제 연장이 안 되니, 남은 짧은 시간에 빨리 목적지까지 가게 

재촉해 달라고 기도하고 독촉해 달라고 기도하여라. ‘재촉과 독촉’이란, 성령님이 강하게 역

사하시는 일이라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감동받고 긴장되어 빨리 행해지게 된다. 

2.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 주실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못다 한 것을 

다 하도록 채찍질하며 말같이 뛰게 해 주는 일밖에 없다. 

3. 사탄의 매를 맞으면 죽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찬바람이 불게 하여 매를 드시는 하나님의 

매는 우리를 재촉하여 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죽지 않고 사는 길이다.

4.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잘해 달라고만 하지 말고 더 뛰어라. 더 뛰어야 공의의 하

나님이 더 잘해 주시어 큰 혜택을 보게 된다.

5. 우리가 못하는데 하나님이 월등하게 잘 대해 주면 공의가 아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 조

건으로 하나님께 많이 받아야 ‘공의’다. 

6.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스리신다. 사탄도 악이고, 악인도 악이다. 선이 악을 행했다 하자. 

이때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면 사탄도, 악인도, 선도 다 죽고 화를 당한다. 고로 악만을 못 

친다. 악을 치면 선도 악을 행한 만큼 쳐야 ‘공의’라서 같이 친다. 

7. 고로 선이 악을 행하면 악의 심판의 날에 같이 죽게 된다고 하신 것이다.

8. 우리가 절대 선을 행해야 하나님께서 악 심판을 마음대로 행하신다.

9. 사랑하는 애인도 불량배 속에 같이 있으면 같이 심판을 받으니, 빨리 온전히 행하여 거

기서 나오기를 바란다.

10. 성약시대에 와서 시대 말씀을 듣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며 애인 신앙, 

신부 신앙을 하고 살 때 약속대로 사탄도 철수시키게 된다.

11. ‘기도’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 농사다.

12. 농부가 농사짓듯 기도하여라.

13. ‘영혼’은 농부가 뿌린 씨앗과 같고, ‘기도’는 농부와 같다.

14.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 옆에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기도하나 우리 입

만 쳐다보고 계신다.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대화다.



15. 어떤 일을 놓고 자기가 직접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므

로 절대로 온전하게 해 주신다. 만일 내가 지시하고 내가 행하면 잘못 지시하고 잘못 판단

하여 행하게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고 행하신다. 사람을 통해 행하기도 하시고, 직접 

행하기도 하신다.

16. 기도하여라. 이때는 진정 기도할 때다. 

* 새벽 잠언을 읽어 준 후에 시 읊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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